
추모 발원문

  종교지도자로 일생을 헌신하시고 세연을 다하신 한양원 회장님의 덕화
를 깊게 추모하니, 시대마다의 삶이 지혜로운 순간으로 빛나고, 한걸음 
한걸음의 자취가 후대의 등불로 밝혀 지이다.

  인성을 중시하여 광명으로 이르게 하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평소의 일념은 화합의 지혜요, 사회의 나아갈 지침이었으
니, 후대는 큰 복덕을 얻어 넓은 그 길 따라 화평하고 순창하게 나아갈 
지이다.

  민족의 얼과 정기로써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와 삶의 목표를 찾게 해
준 소중한 공덕 또한, 종교인의 나아갈 실천으로 선명하게 남겨지고, 이
로써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자리할 지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겨레의 활로를 찾
기 위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오랜 수고로움이 이제 상서로운 
광명으로 항상 함께하여 지이다.

  일평생 염원하셨던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다 보시고 가시는
지 추모의 인사드리며, 덕을 입은 사람들이 고마운 인연으로 마음 깊이 
새기었으니, 이곳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원하는 곳에서 편안케 
누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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